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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농촌인구 고령화, 공동화 현상으로 농작업에 대해 기계화 및 자동화가 요구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이 이러한 현상을 타개할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농가 현장에서는 방제, 파종, 시비 용도로 드론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용 

드론의 파종, 시비분야에 적정 기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용 드론으로 비료, 종자 살포시 적

정 고도 조건을 구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농업용 드론으로 비료 및 종자 살포시 고도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입제 살포 유형은 반개폐된 전동회

전식 유형의 입제살포기를 활용하였으며 실험에 활용된 종자는 밀 품종 조중(천립중 35.6g)을 활용하였으며 비료는 NK비료

를 활용하였다. 각 살포시 입제 살포구 기준 비행고도를 1~4m까지 4수준으로 하였다. 유효폭 내에 떨어진 입제의 양을 조사하

였으며, 외기풍속 0~1m/s 인 조건에서 6km/h 속도로 비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비료 및 종자 살포시 패턴은 드론의 바로 아래 중심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드론으로부터 좌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적게 떨

어졌으며, 전동회전식 구조상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쏠리는 경향성을 보였다. 

비료 살포시 고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비료 살포시 1m 고도에서는 왜도 2.7로 드론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편포하였으며 3m에

서는 0.9로 높이가 증가할수록 왜도는 감소하여 좌우 불균형이 해소되었다. 유효폭 안에 불균일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는 고

도 1m일 경우 65%였으며 고도 3m일 경우에 30.3%로 약 2배 차이가 있어 고도 3m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불균일도와 편포 

경향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드론의 중심에 몰리는지를 확인하는 첨도는 고도 1m일 경우 6.3으로 집중되어 살포되

었으며, 고도 3m일 경우 –0.3으로 중심성에 몰리는 경향은 해소되었다.

종자 파종시에는 비료살포보다 비행고도별 편포 차이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유효폭 내에 변이계수는 고도 1m시 46%, 

고도 3m시 31%로 고도별 차이는 존재하였다. 왜도는 고도 1m시, 1.5, 3m는 1.4로 비료살포와 같이 고도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첨도 또한 고도 1m시 2.0, 고도 3m시 2.3으로 큰 차이는 없어 입자가 클수록 고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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